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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이다. Whittemore와 Knafl의 통합적 검토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에 초점을 맞춰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최종적으로 자료의 분석을 위해 13개
의 논문이 선택되었다. 대부분의 논문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중재를 제공하였고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어 가지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와 단점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
였다. 논의된 손자녀 양육의 부담 및 문제점, 단점에 비해 개입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통합적 고찰의 결과는 미래에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통합을 위한 근거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Korea and promo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 integrated review method of Whittemore 
and Knafl was used in the study. Researchers collected the data for the analysis from an online database 
focused o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ubsequently, thirteen articles were selected for final 
data analysis. Most of the articles provide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grandparents in charge of 
raising grandchildren and described the need for support. In particular, the articles explained th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aused by being in charge of raising 
grandchildren. Although the number of intervention programs was small for the burden, problems, and 
disadvantages of raising grandchildren, most of them showed positive o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integrated review are meaningful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future to alleviate the burden on grandparents and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addition, the results can ultimately be used as evidence-based data for family 
health, happiness, and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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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영유아 가구에서는 조부모가 개별 양육지원 
제공자의 8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특
히, 조부모가 10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기간은 2010
년 평균 5.9년에서 2018년 8.4년으로, 1주일간 평균 돌
봄 시간은 2010년 61.1시간에서 2018년 64.2시간으로 
손자녀 양육의 기간과 시간 모두에서 증가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2,3].

손자녀에 대한 양육은 자녀양육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노년의 시기에 조부모가 다시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4]. 특히, 양육 
조모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으며, 절반 정도는 성인자
녀와 동거하며 손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또
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5,6]. 조부모 손자녀 양육은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영아기부터 시작되어 양육기간이 상당기
간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 영유
아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육아
휴직제도를 사용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다[7]. 한편, 조손가정에서의 조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역
할에 대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손자녀와의 
세대 간 인식의 차이 및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불안 
등을 겪게 된다[5,8,9].

이러한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돌보미 사업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마련
되어 있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선
단체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7,10,11].

‘엄마 역할을 하는 할머니’라는 ‘할마’, ‘아빠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라는 ‘할빠’라는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종
종 사용되고 있으며[1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 증
가와 함께 이를 반영하는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다[9,13].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
한 실정이며[9] 이러한 개입 연구의 현황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
모의 부담과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자녀 양육 조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내 중재연구 결과들의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된 중재연구의 통합적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손자
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
램 개발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 고찰은 관심 현상을 보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
해 실험 및 비실험 연구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유형의 연구 검토 방법이다[14]. 여러 연구에서
의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 관련 연구에 있어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속하
게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고령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자녀와 고령인구의 
건강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및 개
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손자녀 양육 조부
모 중재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이해하고 중재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재연구와 관련된 국

내 연구논문을 통합적 고찰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절차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재연

구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고찰방법의 5단계
를 따라 진행하였다[14].

2.2.1 문제규명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규명한 문제는 ‘국내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재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손자녀 양육 조부
모 중재연구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현황을 파악
하고 추후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재연구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2.2 문헌검색
통합적인 검토를 위한 포괄적인 검색을 위해 검색 키

워드는 ‘손자녀 양육’ 또는 ‘손자녀 돌봄’ 또는 ‘조부모 
양육’ 또는 ‘황혼 육아’ 또는 ‘할머니 양육’ 또는 ‘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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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양육’으로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한국
학술정보(KISS)를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였고, 연
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
내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어 논문, 연구대상자가 손자녀
를 양육하는 한국인 조부모인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제
외기준으로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가 연구대상이 아닌 논
문, 조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연구, 보고서, 학위논문을 제외
하였다. 문헌의 검색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2
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출판 시작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복된 논문 
773편을 제외한 49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초록과 제목
을 검토하여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286편(관련없음 189
편, 2차 자료 분석연구 43편, 회색문헌 32편, 문헌연구 
21편, 종설 1편)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의 전문 검
토를 통해 연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52편과 중재 연
구가 아닌 146편, 동일 대상자로 진행한 1편의 연구를 
포함하여 199편을 제외하였고,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
는 과정에서 직접 수기로 찾은 논문 1편을 추가하여 최
종적으로 13편의 분석문헌을 선정하였다. 참여저자들은 
문헌검색의 전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Fig. 1).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selection

2.2.3 자료의 평가
최종 선정한 문헌들의 질적수준 평가를 위해 Arbesman, 

Scheer와 Lieberman [15]의 5단계 근거수준 모델을 
사용하였다. 가장 낮은 근거수준인 Level Ⅴ의 사례연구
는 3편, 질적연구는 3편, 근거수준 Ⅲ에 해당하는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는 3편, 근거수준 Ⅱ의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는 4편이었고, 본 연구의 문헌평가 결과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Level of 
evidence Research type n(%)

Ⅰ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0
0
0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4(30.7)

Ⅲ One group non-randomized 3(23.1)

Ⅳ Descriptive studies that include analysis of 
outcomes 0

Ⅴ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study

3(23.1)
0

3(23.1)

Table 1. Qualitative level of research            (n=13)

2.2.4 자료의 분석
문제규명에 따른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조

사방법, 조사문항 및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간 논의 및 
합의를 거쳤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논문별로 1저자, 출
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분야, 주요
어, 중재의 특성, 결과 등을 정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5 자료의 기술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최종 분석한 문헌들을 요약하

여 구조화된 표를 작성하였고, 주요어에 대해서는 word 
cloud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도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선택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한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재연

구와 관련된 연구들의 출판년도는 2005, 2010년에 각 3
편, 2007, 2018년에 각 2편, 2015, 2017, 2020년에 각 
1편이 확인되었다. 연구설계는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4
편(30.7%), 한 집단 비무작위 연구 3편(23.1%), 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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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3편(23.1%), 질적연구 3편(23.1%)이었다. 연구대상
자로는 조모만 참여한 연구가 7편(53.8%), 조부와 조모
가 함께한 연구가 6편(46.2%)으로, 총 대상자 수는 256
명이었다.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학이 8편, 교육학이 3편, 
제품디자인학이 1편, 간호학과 사회복지학이 함께 참여
한 연구가 1편이었다. 주요어는 총 43개로, ‘손자녀 양육 
조부모’가 3편(7.0%), ‘조부모’가 3편(7.0%), ‘조부모 교
육프로그램’이 2편(4.7%), ‘조손가정’이 2편(4.7%)으로, 
그 외 주요어 33개는 개별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중재의 
제공형태를 알 수 없는 1편을 제외하고, 집단 프로그램
이 10편,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제공이 2편 있었다. 중재
는 3~52주의 기간에 3~52회기, 각 회기당 40~120분간 
적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로는 양적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삶의 질, 조모역할 인식, 양육스트레스 등이 있었고, 질
적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행동관찰 등이 연
구되었다(Table 2)(Fig. 2).

Fig. 2. Word cloud of keywords

3.2 국내 손자녀 양육 조부모 연구결과
최종 선택된 문헌 13편을 출판년도별로 정리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15-27]. 이를 연구설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가 4편 있었는데
[16-18,22], 2005년에 3편, 2010년에 1편 출판되었다. 
조부모를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16,17,19], 조모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이었다[18]. 4편 모두 실험
군과 대조군의 수는 각각 7~55명으로 균등하였고 탈락
자는 없었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사 여

부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가 1편 있었다[18]. 초기 3편의 
연구는 모두 집단을 대상으로 8~24주간 중재가 제공되
었고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대인
관계[16], 삶의 질[17], 조모 역할 인식[18]에 모두 유의
미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후기 1편의 연구는 1개 군 소재
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1년 동안 가정방
문의 형태로 개별 제공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영양 서
비스 중재의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고, 건강중재서비스의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되었다[22].

두 번째로, 한 집단 비무작위 연구 3편은 2007년, 
2010년, 2020년에 각 1편 출판되었다[20,23,28]. 조모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20,28], 조부모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1편이었다[23]. 연구대상자의 수는 7~23
명이었고, 2편은 탈락자가 없었지만[20,28], 1편에서는 
탈락자가 4명 발생되었다[23]. 3편 모두 집단을 대상으
로 8~10주간의 중재가 제공되었고 사전 포커스그룹인터
뷰, 사전·사후 인터뷰, KHTP 미술치료 분석을 진행하는 
등 양적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KHTP의 긍
정적인 변화[20], 자아통제감[23], 자아존중감[28], 우울
[28]의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양육스트레스는 2
편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1편에서는 유의미한 감소
가 없었고[20], 다른 1편에서는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
었다[28]. 

세 번째로, 사례연구 3편은 2010년, 2017년, 2018년
에 각 1편 출판되었다[21,25,26]. 조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21,25],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이
었다[26]. 연구대상자의 수는 6~10명이었고, 탈락자는 
없었다. 2편은 집단을 대상으로 6~8주간의 중재가 제공
되었는데, 이 중 1편은 개인행동을 관찰하여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고[21], 다른 1편
은 특정한 양적평가나 질적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였다[26]. 중재의 제공 단위 및 형태를 알 
수 없는 연구가 1편 있었는데, 이는 황혼육아 참여 노인을 
위한 육아용품 사용행동을 파악하는 사례연구였다[25].

네 번째로, 질적연구 3편은 20007년, 2015년, 2018
년에 각 1편 출판되었다[19,24,27]. 조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19,27],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
편이었다[24]. 연구대상자의 수는 6~10명이었고, 탈락
자는 없었다. 2편은 집단을 대상으로 8주간의 중재가 제
공되었는데, 이 중 1편은 사전·사후 KHTP의 변화를 살
펴보았고[19], 다른 1편은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관련한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27].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별 중
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1편이었고, 면담 역시 개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에 대한 통합적 고찰

251

No.
First 

Author
(Year)

Study design

Participants

Field of 
study Keywords

Intervention
Outcomes

(* 
Significant)Subjects n Drop Homogeneity 

test Name Format

Weeks/No
. of 

sessions/
Min

[16] Seo
(2005)

Two groups 
non-randomized

GP
(GF 1,
GM 13)

14
(Exp. 7, 
Cont. 7)

0 ○ Social 
welfare

GP bringing up 
grandchildren, 
Interpersonal 

relations, PET group 
program

PET group 8/8/120
Interpersona
l relations*, 
Observation

[17] Seo
(2005)

Two groups 
non-randomized

GP
(GF 1, 
GM 13)

14
(Exp. 7, 
Cont. 7)

0 ○ Social 
welfare

GP bringing up 
grandchildren, PEP, 

Quality of life
PEP group 8/8/120

Quality of 
life*, 

Observation

[18] Jeong
(2005)

Two groups 
non-randomized GM

34
(Exp. 17, 
Cont. 17)

0 × Social 
welfare

Grandchildren 
rearing, GM 

educational program, 
GM' role

GM 
education

al 
program

group 24/24/unc
lear

Perception 
of GM’ 
role*, 

Experience

[19] Lee
(2007) Qualitative study GM 7 0 NA Social 

welfare

GP raising grandchild 
family, GP, 

Grandchild, Group 
program, KHTP

Group 
program 
for stable 
relations

group 8/8/60~90 KHTP

[20] Kim
(2007)

One group 
non-randomized GM 7 0 NA Social 

welfare None Art 
therapy group 8/8/uncle

ar
Parenting 

stress, KHTP

[21] Jung
(2010) Case study GM 7 0 NA Social 

welfare

GP-grandchildren 
family, Educational 
program for GP, 

Adolescence

GP 
education

al 
program

group 6/6/120 Observation

[22] Cho
(2010)

Two groups 
non-randomized

GP
(GF 31,
GM 79)

110
(Exp. 55, 
Cont. 55)

0 ○
Nursing
, Social 
welfare

Rural area, 
GP-grandchildren 

family, Intervention 
service, Rearing 

effect, Health and 
nutrition effect

Rearing, 
health, 

and 
nutrition 
interventi

on

individual 52/52/60

Parenting 
stress, 

Health and 
nutrition 

effect

[23] Seo
(2010)

One group 
non-randomized

GP
(GF 3,
GM 5)

8 4 NA Social 
welfare

GP, Strengths-based 
group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Strengths-
based 
group 

education

group 8/8/90~12
0

Self-control*
, 

Communicat
ion ability, 
Experience

[24] Kwak
(2015) Qualitative study

GP
(GF 3,
GM 7)

10 0 NA Educati
on

Low-income 
GP-headed family, 
Edu-Care program, 
Qualitative research

Edu-Care 
program individual 20/unclea

r/40 Experience

[25] Yu
(2017) Case study GM 10 0 NA Product 

design

Caring for 
grandchildren, 
Musculoskeletal 

disorders, Child care 
products

Usage 
behavior 
of child 

care 
products

unclear
unclear/u
nclear/un

clear

Usage 
behavior

[26] You
(2018) Case study GP

(unclear) 6 0 NA Educati
on

GP,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organization, 
Difficulty in raising 

grandchildren, 
Education support 

program

Nurturing 
and 

education 
support 
program

group 8/8/90
Program 

developmen
t

[27] Lee
(2018) Qualitative study GM 6 0 NA Educati

on

Education programs 
for GP, Change in 
grandmotherhood, 
Process evaluation

GP 
education

al 
program

group 3/3/90
Grandmothe

rhood 
changes

[28] Yun
(2020)

One group 
non-randomized GM 23 0 NA Social 

welfare

GP role, Self-esteem,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tress, 
Program effectiveness

GP role 
adaption 
support 
program

group 10/10/100

Self-esteem*
, 

Depression*, 
Parenting 

stress*

Note. * p<.0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GP=Grandparents, GF=Grandfather, GM=Grandmother,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P=Parent education program, KHTP=Kinetic House-Tree-Person, NA=Not applicable.

Table 2. Summary of studies included in the integrate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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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가정방문을 통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24]. 그 
결과 KHTP의 긍정적인 변화[19], 손자녀 학습 지도 및 
양육기술의 향상과 심리적인 안정 경험[24], ‘가치관의 
변화: 손자녀 삶의 조타수가 되도록’, ‘역할의 변화: 영향
력 있는 할머니’, ‘관계의 변화: 할머니, 세대 간의 교량’
이라는 조모됨의 변화를 보고하였다[27]. 

마지막으로, 본 중재 연구들에서 다루고자 한 주요 요
인들은 조부모의 대인관계[16,23], 삶의 질[17], 건강 및 
영양 상태[22], 자아통제감[23], 조모의 역할 인식[18], 
양육 스트레스[20,22,28], 육아용품 사용 행동[25], 우울
[28], 자아존중감[28], 긍정적 단어 사용 빈도[21], 심리
적 안정 경험[24], KHTP의 변화[19,20], 조모됨의 변화
[27] 등으로, 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개선 여부 및 정도
를 파악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위한 중재 연구
결과에 대한 통합적 고찰연구로, 총 13편의 논문을 분석
하였다. 출판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재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다. 특
히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가 8편,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가 5편으로 관련 중재연구가 꾸준히 
보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자녀 양육으로 
초래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현상에 대해 조사
하는 연구들에 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중재연구가 부족하다고 밝힌 선행연구[9]와 유사하다. 

연구설계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택된 13편의 중
재연구 중 실험연구가 7편이었지만 두 집단 비무작위 연
구 4편, 한 집단 비무작위 연구 3편으로 나타나, 조부모 
양육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작위 대
조군 연구와 같은 개별적인 실험연구들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교육 수준이 무학 및 초등학
교 또는 서당 졸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결과
를 보건데[29], 프로그램의 이해와 평가를 위해 설문지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질적인 면담과 관찰을 통한 평가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9], 대상자의 인터뷰나 세밀한 
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질적연구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검증을 하는 양적연구를 함께 활용한 혼합 중재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중재 대상자 측면으로는 조모가 7편, 조부모가 함께한 
연구가 6편으로 총 참여자 수는 256명이었으며 이 중 조

부와 조모의 참여자 수를 알 수 없는 연구 1편을 제외하
고, 조모 211명, 조부 39명으로 조모의 참여비율이 5배 
이상 높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는 것은, 여성이 주로 양육과 가
정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
다[9,30]. 조부의 손자녀 양육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
우 부족한 현실이지만,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 경험이
나[31], 은퇴 남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양
상에 대한[32]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가 확대되어가는 추세 속에서[1], 조부의 손자
녀 양육 사례도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손자녀 양육 조
부들이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중재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문헌들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
복지학이며 2010년을 시작으로 간호학, 교육학, 제품디
자인학에서도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중재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조손가족 실태 조사연구
에 따르면[29] 손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조부모들이 건
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현
재 앓고 있는 질병 수의 평균은 3.1개로 현재 질병이 없
다고 응답한 조부모는 5.4%에 불과하며 손자녀 양육 시 
교육비의 부족, 손자녀 학습지도와 조부모 본인의 체력
의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의 경험은 주로 돌봄 제공자로서 위치하
며, 가족 관계 내 변화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며[13], 양
육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33] 나타났다. 이처럼 손자녀 돌봄이 조
부모의 건강 악화에 기여함을[5,8] 고려하여 간호학 및 
보건학 등 건강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손자
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
시키기 위한 활발한 조사 및 중재연구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재연구들
에서 다루고자 한 요인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삶의 질, 
건강 및 영양 상태, 자아통제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재 프로그램들의 제공기간은 단기 3주부터 장
기 52주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신체적‧정신적‧사
회적인 요인들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손자녀 돌봄으로 초래되는 
조부모의 다양한 문제에는 조부모의 양육이 필요하게 되
는 사회적 현상, 경제적인 어려움, 불충분한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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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지원을 늘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줄
이며 조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근거 기반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질적연구를 모아서 재해석한 질적 메
타분석 연구[13]와 손자녀 양육 조부모 지원 및 교육 프
로그램의 연구동향[6], 2018년까지의 10년간 손자녀 양
육참여 조부모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9]과 다르게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들을 보다 완전히 이
해하고자 실험 및 비실험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들에서 밝히고자 한 대인관계, 삶의 
질, 조모역할 인식, 양육스트레스, 경험 및 행동관찰 등
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었
다. 국외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
모를 위한 중재연구들이 조부모의 웰빙과 사회적지지, 
양육 기술과 아동의 행동문제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며
[34,35],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
강을 증진시키는[36]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중
재연구들이 개발되고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고령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자녀와 고령인구의 건강한 동반성장
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
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손자녀 양육 조부모 연구들이 근거에 
기반한 중재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관련 결과의 해석 및 일반
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이 더 많이 참여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중재연구들이 시도되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종합된다
면, 가족의 대처력 향상 및 통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

구를 통합적 고찰방법을 사용해 살펴보았다. 최종 선택
된 13편의 연구들은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출판되었
고, 연구설계의 유형은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한 집단 
비무작위 연구, 사례연구, 질적연구로 다양하였지만, 실
험연구 가운데 동일한 종속변수를 사용한 연구논문이 없
어 효과크기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들의 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통
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중재프로그램들의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
여 더 많은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수행된다면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의 경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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